
Craft Pairing
Jooyeon Choi

이번 전시는 섹션별로 하나의 주제어를 가지고 크래프트 페어링: 

Craft Pairing (무엇과 무엇이 만나 짝을 이루는) 을 만들어 간다. 공

예를 단순히 홀로 존재하는 ‘사물 (Object)’이 아닌 함께 하는 

그 무엇과의 공존의 해석을 통한 유기적 개체로 바라보고자 함이

다. 잘 만들어진 결과적 사물의 미의 추구보다 무엇과 무엇이 만

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들에 집중한다. 그것이 B-E가 공

예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Craft Pairing 01_Survival Object

순환사물

:기술(복제)시대, 소비 사회의 생존개체_순환사물

by 김대성

Craft Pairing 02_Architecture

기억하고 싶은 도시의 풍경

:사진작가는 곧 사라질 청계천 세운 3구역 사진으로 기록했

고, 그것이 건축가의 가구에 오버랩 된다.

by 최경덕 (Furniture) & 이정우 (Photography)

Craft Pairing 03_Coexistence

시간의 흔적_痕跡, mark

:작가의 수집품과 작품이 시간의 레이어로 차곡히 쌓여 하나

의 그림을 만든다.

by 허명욱

Craft Pairing 04_Slow

천천히의 감도

:빠르게 많은 양을 만드는 것이 경제적인 세상에서 느림의 

미학이 느껴진다. 

by 고희숙 (Ceramic) & 이정혜 (Furniture)

Craft Pairing 05_Gathering

모이는 이유

:예술이 모이는 플랫폼에 사람도 모이게 한다.

by 정순구 (Furniture) & 제로룸152 (Art Cra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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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seong Kim
김대성

기술시대, 소비사회로 이행되는 과정 속의 위험한 징후들을 

언급하며, 사물 세계의 지속성을 논하던 사상가 한나 아렌트  

Hannah Arent 는 ‘ 파괴가 사용의 부수적 결과임을 피할 수 

없더라도, 소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라

고 저서에 피력하였다. 현시대 과적, 과잉체제에 속해 있는 

생성가는 당면한 이 명제를 외면 할 수 없는 시대적 이슈로 

인식하고 있다. 현시대의 진보적 생성가들 또한 영역 구분 없

는 참여와 생성 활동이 활발하다. 동시대 사회 구성원들의 사

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시대는 ‘과잉 체제와 잉여에 의한 전 인류적 사회문제’제

어에 몰입하고 있고 집단 지성 전개 프로젝트들의 공통된 핵

심 이슈 중 한 축으로 판단되는 ‘ less more ’의식에 뜻

을 같이한다.

Craft Pairing 01_Survival Object
순환사물

:기술(복제)시대, 소비 사회의 생존개체_순환사물





Kyungduk Choi
최경덕

우리가 살아가는 얇디얇은, 깊이가 상실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관찰자로서 지금 이 시대를 가구라는 소재를 빌려와 

표현한다.  

깊이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리드를 중첩시키는 스터디에 

집중하였으며,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입체들을 표현

함으로써 경계와 영역이 모호해지는 개념의 조형물을 구상

한다.  경계와 영역이 모호해진다는 것은 건축물 자체가 아니

라 건축의 한 요소이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설계에서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소이다. 단순히 건축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건축의 요소를 가구에 투영한 작업이다.

Craft Pairing 02_Architecture
기억하고 싶은 도시의 풍경

:사진작가는 곧 사라질 청계천 세운 3구역 사진으로 기록했

고, 그것이 건축가의 가구에 오버랩 된다.

Jeongwoo Lee
이정우

최경덕 작가의 인터뷰 중 '가구를 통해서 제가 지금 살고 있

는 시대를 관찰자로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라는 부분이 와

닿았다. 관찰과 표현은 사진이라는 매체에 더 어울리는 방식

이어서 페어링의 접점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관찰과 표현 그리고 기록의 가치가 있는 대상을 찾는 것도 그

렇게 어렵지 않았다. 최근 을지로 청계천 재개발에 대한 이슈

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갖고 있는 불편함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미 철거가 시작된 '세운3구역'

의 현재를 관찰했고 카메라로 표현했는데 이게 좋은 기록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Craft Pairing 03_Coexistence
시간의 흔적_痕跡, mark

:작가의 수집품과 작품이 시간의 레이어로 차곡히 쌓여 하나

의 그림을 만든다.

Myoungwook Huh
허명욱

집, 작업실을 오가며 일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가진 美를 살피며 그 속에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희(遊

戲, pastime) 요소를 찾아 아름다운 사물을 내 삶과 함께하

고자 늘 집중한다. 

사십여 년 전부터 사물을 수집하는 행위의 원류는 타고난 천

성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낡고 때(dirt) 묻은 것을 대할 때 오

는 안도감. 그것들을 모아 곁에 두는 집착에서 이뤄진다. 나

의 수집물은 인간의 삶과 함께하며 공유한 ‘오래된 색’을 

담고 있는 모든 사물이 된다.

‘시간이 만들어 내는 색’ 

‘시간의 흔적(痕跡, mark)’

흐르는 시간은 흔적을 남긴다. 빛을 잃고, 탁해지고 벗겨져 

허물어지는 것.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것은 

인간의 삶과도 흡사하다. 사물들은 제 각자의 흔적을 남기며 

늙어가는 것이다.

나의 산물들이 전시장를 위한 작업이기보다 삶 안에 공유되

어 사용되어지길 원한다. 벽, 바닥, 모퉁이의 공간에서 아름

다움이라는 사용가치를 만드는 일. 즉, 벽을 위한 평면작업, 

바닥을 위한 입체작업. 그것들이 수집된 오래된 사물들과 어

우러져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을 통해 보는 또는 사용하는 이

에게 삶 안에서 익숙한 음미(吟味, appreciation)의 시간을 향

유되길 바란다. 수집된 연륜(年輪, annual)의 색을 눈으로 담

아 현재의 사물인 오브제에 색을 만들어 덧입힌다. 이 사물은 

시간을 머금고 다시 흔적을 남길 것이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한 시간을 담은 흔적이 되어 수십 년 뒤 나의 평면작업의 재

료가 되어 줄 것이며,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일련

의 과정인 것이다. 나의 표현의 행위도 사물의 시간성도 뫼비

우스의 띠처럼 연결되는 것이다. 

이 전시는 사물을 통해 과거의 색과 현재의 인위적으로 만든 

색의 사이에서 관람객에게 ‘시간성의 혼돈(混沌, chaos)’

의 질문을 던지고자 유도한다.

사물은 우리에게 이해되는 방식(方式. Formula)이 있다. 나는 

색으로 시간을 버텨 낸 사물과 앞으로 버텨 낼 사물 사이에서 

관람객이 사유(思惟, thinking) 하길 바란다.





Jeongheah Yi
이정혜

OLIDA 테이블과 ANZA 스툴은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구이다. 올리다는 세 가지 높이의 작은 

테이블이지만, 모듈러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크

기와 용도를 바꿀 수 있다. 안자는 스툴 겸 미니 테이블이나 

스탠드로도 쓸 수 있으며, 각각의 높이에 따라 사용자의 연령

과 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 솔직하고 간결한 편안한 곡선으로 

일상에 부드럽게 스며드는 형태를 추구하며, 극단적으로 얇

은 합판을 써서 가볍지만 단단하게 제작된다. 짜맞춤 기법으

로 선이 단정하며 우아하다. 한국의 전통 목가구가 지닌 아름

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현하고자 한다.

Craft Pairing 04_Slow
천천히의 감도

:빠르게 많은 양을 만드는 것이 경제적인 세상에서 느림의 

미학이 느껴진다. 

Heesook Ko
고희숙

흙물이 흘러나가는 대로 자연스런 원이 만들어지고 굳어가

기 직전 가장 부드러운 흙의 순간을 포착한다. 손의 흔적 그

대로를 온전히 틀에서 떼어낸다. 

늘 일상 공간 안에서 공유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예이지만 

주어진 공간과 가구를 먼저 염두에 두고 고민한 시간은 기

존의 작업방식과는 다른 경험이었다. 정적이지만 움직임이 

있는 공간, 치장하지 않고 원재료의 장점을 부각한 가구와

의 균형을 생각하며 손의 흔적을 쫓아 자유롭게 흙의 순간

을 남기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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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gu Jung
정순구

판으로 된 재료는 혼자서는 설 수 없지만 어떻게 결합 되는지

에 따라 - 서로 당겨주고 지지하며 -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로 발전할 수 있다. 

결합의 구조는 단순하다. 결합 면의 한쪽이 들어가면(음) 다

른 한쪽이 튀어나오는(양) 구조로 정확하게 계산된 틈의 경

계에 서로 엇갈려 마주한다. 납작한 것들이 유기적인 구조

로 결합될 때 형태는 더 견고해진다. 하나의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연결됨으로써 공간과 어울려 확장된다. 끝없이 연

결 가능하다.

Craft Pairing 05_Gathering
모이는 이유

:예술이 모이는 플랫폼에 사람도 모이게 한다.



Jisook Jung
정지숙

우리는 어떨 때 한 생각에 푹 빠지거나 특정한 감정에 사로잡

힐 때가 있다. 복잡함, 그리움, 허무함, 분노, 환희, 우울 등... 

나는 어떠한 생각이 마음과 육체에 불러일으키는 강렬한 느

낌이나, 머릿속에 저절로 그려지는 직관적 이미지를 형상화

하는 작업을 한다. 

‘위로와 재미’. 나의 작업 소재가 주로 ‘사람’인 것은 이

것을 위해서이다. 살면서 누구나 겪어봤음 직한 느낌들을 감

정이입이 쉬운 사람이라는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서로 ‘공

감’할 수 있는 작품을 제시하고 싶었다. 

Seona Kim
김선아

식물의 다양한 이미지를 숟가락의 형태와 결합한 도자 오브

제를 작업한다.

정형의 숟가락을 연속적이고 유동적인 곡선, 곡면 중심의 비

정형 구조로 변형시킴으로써, 기능에 의해 고착된 사물의 존

재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Zeroroom152
제로룸152

(정지숙, 김선아, 이준아, 박은지, 정소혜, 조현영, 전수빈, 

조민지, 엄기성, 문다운, 이해진, 김명례)

제로룸152는 도자, 유리, 금속, 목공, 섬유, 가죽을 재료로 소

재적 물성과 작가 각자의 작품관을 살린 아트오브제를 만드

는 작가 그룹이다. 

이번 Craft Pairing 에서는 공간 작업을 하는 정순구 작가와 

제로룸152 12명의 작가들이 함께 했다. 기존의 샵 진열대가 

아닌 동선의 리듬을 따라 각기 다른 재료의 물성이 한 공간에

서 어떻게 소통되어질지 그 안에서 또 다른 공예의 멋을 느

껴보시길 바란다.

정지숙

김선아



Joona Lee
이준아

끊어질 듯이 부드럽고 연약한 실은 한 줄 한 줄 엮여 견고한 

조직이 된다. 그 조직은 실의 종류와 배합, 기법, 배색에 따

라 천차만별 서로 다른 텍스처로 다시 태어나고 이 모든 과

정은 작가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즐거운 

‘놀이’이다. 

그동안의 진행해온 색감에 대한 연구는 공간 안에서 색이 완

전히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고 그로부터 모노

필라멘트사를 이용한 작업으로 이어오고 있다. 원사와 투명

한 모노 필라멘트사를 교차편직 함으로써 드러내고 싶은 면

과 숨기고 싶은 면,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을 색상과 다

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공간 안에서 positive and negative 형

태로 보여지도록 표현하였다. 

드러내고 싶은 부분은 질감이 있고 도드라지는 색으로, 숨기

고 싶은 면은 투명한 모노 필라멘트사로 편직한다. 시각적으

로 도드라져 보이는 면은 보는 이에게 확실하게 존재하지만 

숨기고자 누른면은 그 존재가 희미하게 보인다. 보이고 싶은

로 도드라져 보이는 면은 보는 이에게 확실하게 존재하지만 

숨기고자 누른 면은 그 존재가 희미하게 보인다. 보이고 싶은 

면과 숨기고 싶은 면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시키고 싶어

도 서로 고리로 촘촘히 연결돼 있는 조직은 하나의 고리를 잘

라내는 순간 조직은 모두 풀어져 망가지고 만다. 이렇듯 보이

는 면과 숨기고 싶은 면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둘 사이

에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대한 고민을 작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풀어나가고 있다. 

Eunji Pak 
박은지

평범함에 대한 다른 시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낸다.

부드러움과 빳빳함을 동시에 가지는 가죽은 가방의 스킨이

면서 동시에 구조가 된다. Mobile + Container 로써 충분하

다. 다양한 색상 및 텍스처의 가죽을 믹스 매치하여 만들어

진 sunnyside bag은 다양한 색상과 원형 주머니의 조합이 

특징이다. 

Sunnyside; 해가 비추는, 해가 드는 곳에

Color; 색이 피어난다.

이준아

박은지



Sohye Jung
정소혜

‘어디서 보던 건데, 알고 있던 익숙한 형태인데...’

이전 시대에 어떤 예술가가 만든 작품이 제 작품의 모티브

가 된다.

고려청자, 조선백자, 토기 등의 우리도자기를 가지고 저의 

색으로 새롭게 변신하는 작업을 한다. 전통도자기의 형태를 

활용해 뜨개질과 바느질의 질감을 접목시켜 우리가 아는 옛 

도자기를 한 땀 한 땀 기워낸 듯 표현했다. 바늘땀이 규칙적

인 듯 보이지만 일률적이지 않고 캐스팅 작업이지만 손맛

이 느껴진다.

푹신하게 넣은 솜은 평면의 모습을 입체로 변하게 하는 과

정이며 바늘땀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주름과 볼륨이 나

타난다.

익숙한데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것, 여기에 덧붙여 자연스럽

게 나타나는 주름의 리듬감을 보여주는 것이 작품 의도이다.

Hyunyoung Jo
조현영

 

따뜻한 동행, 함께 사는 세상, 장벽 없는 소통.

유리가 가진 투명성, 순수성, 예술성을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소혜

조현영



Minji Jo
조민지

자연은 복잡한 공간 안에 놓인 일상과 머릿속을 정지시켜 비

워주는 역할을 한다. 잠시 눈을 감고 푸른 바다, 초원을 상상

해보자.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한 조각, 바람에 흔들리는 들

풀 하나에서도 우리는 자연이 선물하는 치유와 포근함을 느

낄 수 있다. 

풍성한 자연은 가공되지 않은 고유의 순수한 색, 섬세함, 유

려함과 원만함, 그들의 온화함과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아름

답고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내며 그것에 나는 매료된다. 자

연을 관찰하는 행위는 나에게 치유의 시간이며, 나를 정화

시킨다.

자연으로부터 얻는 시.청각의 자극, 일상의 감정 또는 그로부

터 파생된 공상의 조각들을 모아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다양

하게 구현하고자 한다. 

Soobin Jeon
전수빈

조형의 기본도형인 원을 중심으로 하여 심플한 형태에 독특

한 텍스쳐를 담아내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표면을 붓으로 

스치고 지나간 듯한 텍스쳐가 반사하는 감성적인 빛을 느껴

보기를 바란다.

전수빈

조민지



Kixung Eum
엄기성

나의 작업은 오래된 것에 대한 예찬 혹은 동경을 부터 출

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창조적 사고로 이

어지고 내면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행위로 구현된다.

나는 새것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오래된 혹은 어딘가에 방치된 

물건에서 느껴지는 사연 모를 영적인 힘에서 작업적인 동기

부여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 힘을 빌려 스스로의 상상력과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오브제로 탄생시킨다.

피카소, 바스키아 등의 천재적인 예술성과 자유로움을 지닌 

작가들을 통해 작품의 깊이를 배우고 그 깊이 속에서 혼자 사

유하는 힘을 기른다.

또한, 본래의 근본을 알 수 없게 나타내어진 작업물은 전통과 

현대, 개인과 사회, 기술과 철학 속에서 타협과 대립을 함께       

하며 지내온 시간들을 보여준다. 

Dawoon Moon
문다운

나는 자연풍경 속에서 보이는 색과 구성, 분위기가 계속해

서 생각이 난다. 

그리고 그것들을 도자 작업을 할 때나 그림을 그릴 때 조금씩 

표출한다. 이러한 특성은 사람들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특히 

과거 조선 시대에서는 확실한 형태로 존재하였던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에는 그것을 와유문화라고 불러왔고 자연에 가

고 싶을 때 자연의 형상을 집으로 들여오고 이것의 뜻은 누워

서 노닌다는 것이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 시절 와유의 수단

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고 그때 사용하였던 전통의 도자에

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내 작품은 내 작품은 

자연풍경을 소재로 하는 와유의 전통 도자를 현대 창작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재해석하였다. 

엄기성

문다운



Myungrye Kim
김명례

인생의 여정에서 한고비 한고비가 있다고 한다. 꽃이 피고 지

고, 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지듯이... 삶에서 꽃이 만개하는 

날들이 계속되어짐을 익히 알고 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형

태로 오는지 어떤 언어로 나에게 말하는지 나는 오늘도 나의 

만개를 상상해본다. 

 

작업의 모티브는 자연이 주는 풍부한 소재에서 영감을 얻어 

상징적인 형태와 색상으로 나만의 언어로 재탄생한다. 순간 

순간이 모여 삶이 되듯이 그 삶의 여정에서 경험한 희노애

락을 나의 작업을 통해 내면의 생각을 공감하기를 바란다.

Haejin Lee
이해진

선인장과 식물을 좋아하며 모든 작업은 자연물에서 영감을 

얻는다.

불규칙함, 비정형성을 선호하며 이러한 성향을 바탕으로 작

업을 한다.

이해진

김명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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